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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명령을 제자들에 

게주셨습니다. “내가너회에게분부한모든것을가르쳐 지키게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2이. 이 사명에 순종하고자 우리 교회는 천국일문 양성의 목표 

아래， 20개 교회학교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연령별로 구분하여 조직 

및 운영되고 있는 교회학교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대요 6:4이.1000여 명에 가까 
운 선생님들이 주일뿐만 아니라 주조뻐도 앓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대녹 15:찌. 지금 이 순간에도 앓어버린 양 

을 찾아 험한 밤길을 마다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들이 자 
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도록 기도해 

주십시오(고전 2:2). 특히， 각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해당 교회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면을 부탁드립니다. “빌립이 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행 8:35). 

예언은 비교적 기복이 없이 수명적 

이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든지 아 

니면안이루어지든지둘중에하나다. 

그러나 약속은 예언과 다르다. 약속에 

는 관계와 책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이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 

속은 아브라뺨11게 주신 언약에 있다. 아브라햄l게 주신 자손의 약속은 이 

삭이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약속은 그 이상으로 더 나 

아갔다.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또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대창 17:19~21 ; 출 1:η. 이 약속은 단 하나 

뿐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의 예수님 그리고 열방의 이밍엔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으로완성되었다찔 3:7，16，19) .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의 결과물로서 여러 차원에서 완성되 

었다. 약속과 성취， 새롭게 전개되는 약속과 새로운 성취가 역사를 통하여 

반복되며 그 범위 자체가 넓어진 것이다. 출애굽에써1스라엘은 큰 민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살도록 해방되었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특별한 관계， 즉 시내산 언약의 중요한 초점이 된다{출 19 :4~6 ; 수 1:2~4). 

여러 과정을 거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통히여 아브라햄l게 약 

속하셨던 약속의 땅 전부를 차지하여 통합된 이스라엘이 형성되었다. 이 약 

속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B.C.587넨 다윗의 왕7}가 끝났기에 멈춘 것처 

럼 보였지만 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사 40:9~1D.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 

이없다. 

역사적으로 약속이 진행된 모습을 보면 그 순서가 비슷함을 알 수 었다. 

아브라함， 출애굽， 시내산， 가나안 정복， 다윗， 포로 순으로 약속은 계속 진 

행된다. 이것을 볼 때에 구약 안에는 약속과 약속의 완성， 또 새로운 약속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때턴이 있음이 분명하다. 이 패턴은 역사속에서 수 세 

기를 걸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신약에서 예 

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약속이 완성을 이룬 것이라고 말히는 것도 어떤 현상 

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님을 이 패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었다{마 1:1,17). 

약속을 재확인하고 재충전하며 새롭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약속의 총 완성은 본래 있었던 약속 안에 자세하게 기록된 모양괴는 다를 수 

있음을 기대하도록 준비시키신다(요 8:56~58). 

원수들은 제쳐 놓고 그를 믿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자신과 그 사역 안에 

서 약속이 완성되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세례 요한도 

실때하였고 그의 제자들도 모두 실패했다{마 끄:2~3). 그러나그리스도 안에 

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있다{골 1:13~l7). 예수는 아브라함의 한 

씨다. 이 예수를 통하여서 그 씨가 우주적이 되고 열밍에 된다{골 1:26~27).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곧 아브라함 안에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으 

로유업을함께 나눌자가된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유월절 양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새 출애굽을 성취하였다.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 그의 희생적인 죽음과 부활의 

삶은 성전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능가하여 다 성취하였다. 곧 

희생과 제사장직이대히 8:1~2).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서도 

구약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의 완성이 무엇인지 밝혔다{히 8:8，1O~11): 이스 

라웰이 중요하게 생각하는약속과규정 그리고 모든것이 그리스도안에 있 

음을 말하는 것이다. 구약은 예언하였고 이는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미 5:2). 

그러나 우리가 본대로 마태가 이해하는 약속과 완성은 단순한 예언을 훨씬 

넘어간다. 예언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고집할 때에 약속’ 

이란범위 안에 있는그본질을놓쳐 벼릴수가있다. 이 약속안에는다양한 

잠재력과 또 점차적으로 좋아지는완성의 수준이 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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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GO FISHING 

(l)After these things Jesus man따sted Himself again to the disciples at the Sea of Tiberias, 
and He manifested Himself in this way. (2)Simon Peter, and Thomas called Didymus, 

and Nathanael of Cana in Galilee, and the sons of Zebedee, and two others of His disciples were together . 
••• (l3)Jesus came and took the bread and gave it to them, and the fish likewise. 

(14)This is now the third time that Jesus was man따sted to the discψles， 

after He was raisedfrom the dead. (John 21:1-14) 

| n today s Bib|e passage 뼈isen Lord appeared to seven of 

His disciples in Galilee, "Simon Peter, and Thomas called 

Didymus, and Nathanael of Cana in Galilee, and the sons of 

Zebedee, and two others of His disciples were together"(Jn . 

21 :2). These seven men had followed Jesus for three and a half 

years . They fully experienced His earthly ministry. They 

witnessed His cross and resurrection . Jesus told them that He 

would meet them in Galilee three days after His death, "But 

after 1 have been raised, 1 will go ahead of you to Galilee" (Mk. 

14:28). These seven disciples went down to Galilee because 

they wanted to see Jesus. Their acquaintances probably looked 

at them as failures because their Master had died and they no 

longer had a job. Before meeting Jesus these men worked as 

fishermen. Coming back to their hometown reminded them of 

their previous employment, and with nothing else to do Peter 

decided to go fishing. His fellow disciples liked the idea, and so 

they all went fishing together. 

The sounds and smell of the sea called these friends to go 

fishing. They couldn ’ t resist the opportunity. Jesus did not 

rebuke Peter for going fishing ; He rebuked him for denying Him 

three times. When Peter said, “ 1 am going fishing ," his six 

friends chimed in , "We will also come with you"(Jn . 21 :3). 

Peter’s decision impacted his friends . Our actions always affect 

other people . As Christians we need to remember that we live 

for Jesus Christ, “ For not one of us lives for himself, and not 

one dies for himself; for if we live, we live for the Lord, or if we 

die, we die for the Lord; therefore whether ' we live or die, we 

are the Lord’s"(Rom. 14:7~8) . Christians are the salt and light of 

the world , “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but if the salt has 

become tasteless, how can it be made salty again? It is no 

longer good for anything, except to be thrown out and trampled 

under foot by men.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Mt. 5: 13~ 14) . If Jesus influences our 

saltiness and brightness, then good things follow, but if others 

or other things get in the way then bad things happen. 

The fishing expedition turned into a night of catching nothing! 

How strange for all seven experienced fishermen to catch 

nothing, "They went out and got into the boat; and that night 

they caught nothing " (Jn. 21 :3). It ’s like a farmer who sows 

seeds but doesn’t reap anything or a doctor who administers 

care but the patient doesn’t improve at al l. What a frustrating 

nig 

but nothing worked and all their labor was in vain: Their pride as 

fishermen had to be bothering them. Without Jesus their work 

was for nothing. No matter what they did or didn’t do on that 

boat it all amounted to no fish. What a bizarre occurrence for 

seven professional fishermen. 

The Master came and a miracle happened, " But when the day 

was now breaking, Jesus stood on the beach; yet the disciples 

did not know that it was Jesus . So Jesus said to them , 

’Children, you do not have any fish , do you? ’ They answered 

Him, 'No ’ And He said to them, ’Cast the net on the right-hand 

side of the boat and you will find a catch .' So they cast, and 

then they were not able to ha비 it in because of the great 

number of fish"(Jn . 21 :4~6) . Jesus brings morning to our lives, 

so that the night goes away. He is the "Sunrise" from on high 

(Lk. 1 :78). Jesus asked His disciples a pure and simple question, 

and His disciples shamef비 Iy and humbly answered. When 

Jesus told them to throw the net on the right side of the boat, 

they didn’t question Him or debate with Him about His level of 

expertise in fishing , but humbly listened . Their obedience 

brought His amazing miracle to light. When John realized it, he 

told Peter, "It is the Lord"(Jn . 21 :7) . When Peter heard John’s 

words he immediately jumped into the water to get to Jesus, 
“ So when Simon Peter heard that it was the Lord, he put his 

outer garment on (for he was stripped for work), and threw 

himself into the sea"(Jn . 21:끼 AII seven hurried to be with the 

Lord. 

Jesus was ready for them . He already prepared everything 

they needed to enjoy fellowship together, “ Jesus said to them, 

’Come and have breakfast.’ None of the disciples ventured to 

question Him, 'Who are you? ’ knowing that it was the Lord . 

Jesus came and took the bread and gave it to them, and the fish 

likewise. This is now the third time that Jesus was manifested 

to the disciples , after He was raised from the dead"(Jn. 

21 :12 ,:", 14) . The seven disciples enjoyed a lovely, lovely 

fellowship with the resurrected Jesus. This beautiful seashore 

celebration reunited them. Jesus had told them over three years 

ago not to catch fish because He was going to make them 

fisher’s of men. He asked 'Peter three times in front of all the 

others if he loved Him, and then told him three times to care for 

His sheep. 

My dear friends, let’s come together with Jesus Christ and 

have a wonderf비 fellowship with Him for eternity. Amen.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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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를 잡으랙 7]-자 

(1)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렬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 (13)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요한복음 21:1-14) 갱생관육샤 

오 늘의 성경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7명의 제뜰에 

게 나타나신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 

는 도마와 갈렬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 

자둘이 함께 있더니"(요 21: 2). 이 7명의 제자들은 3년 반동안예수님 

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완벽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이 죽은 후 삼 일 뒤에 갈릴리에서 만나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 

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막 

14:28). 이 7명의 저l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들을 알던 사람들은 0마도 제자들을 실패자로 보았을 것입니다. 왜 

냐하면 그들의 주님은 죽었고 그들은 무직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을 만나기 전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귀향했을 때 그들은 이전에 했던 

일을 떠올렸으며，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던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가 

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료 제자들도 베드로의 생각에 통의했고， 그들은 

모두함께물고기를잡으러 갔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 

일렁이는 물결 소리와 바다 내음 앞에서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회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꾸짖으셨지만 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는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 

노라”라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장단 맞춰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요 21:3). 베드로의 결정은 동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에 그리스 

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 

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롬 14:7~8). 그 

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 

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 

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마 5:13~14). 우리의 소금 됨과 

빛 됨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다면 선한 결괴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의 길이 막아선다면 악한 일이 일어날 것입 

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 

낚시는 밤새 이어졌지만 제자들은 아무 것도 잡지 못했습니다!7명 

의 숙련된 어부틀 모두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다니 얼마나 이상한 일입 

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요 21:3). 이것은 마치 씨를 뿌린 농 

부가 아무 것도 수확하지 못하거나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병을 치료하 

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이들에게 얼마나 실망스러운 밤이었겠습니 

까? 그들은 분명히 다른 여러 방법들을 시도했겠지만 아무 소용이 없 

었으며， 그들의 모든 수고는 허사가 되었습니다. 어부로서의 교만은 

오히려 그들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그들의 사역은 무 

의미했습니다. 그들이 그 배 위에서 무엇을 했건 안 했건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은 매한가지였습니다.7명의 숙련된 어부들에게 이 무슨 기이 

한사건입니까! 

주님이 행하신 기적 

주님은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요 21:4~6) .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침을 가져다주시자 밤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돋는 

해’ 입니다(녹 1:78).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 명료한 질문을 던지셨 

고， 제자들은 부끄러워하며 겸손히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배 오른 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낚시에 

대해 뭘 아시냐고 대꾸하거나 논쟁하지 않고，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그 

들의 순종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요한은 이를 깨닫 

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말을 듣 

고 즉시 물 속으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 

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요 21:7). 결국 일곱 명 모두 서둘러 주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의준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과 함 

께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먹을 가져 

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 

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라!' (요 21: 12~14). 7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아주 행복 

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해변에서의 이 아름다운 의식으로 그들은 다 

시 하나가 되었습니다.3년도 전에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드시 

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제 

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물으셨으며， 그때 

마다 자신의 OJ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와 그분과 영원토록 놀 

라운교제를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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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1 부빼뻐 l 월요빼벅기도피 

“하나님이 능히 

모든은혜를너회에 

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너희로모든일 

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착한 

일을념치게하게하 

려 하심이라" (고후 

9:8). 하나님은 우리 
에게모든은혜를넘 

치게 주고계시는데 

우리는전혀 느끼지 

못하고있다.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에 ‘까멘”이라는 고 

백보다 “왜?"라는 

걱정뿐이다.우리의 

교만이 우리를위해 

서 행하시는하나님 

의 “모든은혜，모든 

일， 모든것”을전혀 

뻐+보지 못하게 막는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 

시는모든은혜 일 · 것이 아니기에 더욱그렇다. 성경은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 

는넙치는은혜를선언한다 . 

• 자연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넙치는 은혜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지극히 자연적인 것이다. 따 

라서 넘치는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굉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 

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 

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먹으로만 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 

에서 나오는모든말씀으로사는줄을 네가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 8:2~4). 넙치 

는 은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 

매시아의 혹을. 11 λ도요한은유다를 혜l뜰파는유대(요 
18:2)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반해 마태와 마가 

유다의 도착 11 는 “열둘 중의 하나인 유대(마 2때 ; 막 
14:43)로 기술하였다. 누가는 이와 같은 설명 

을 더욱 정확하게 묘사하였다. “열둘 중의 하 

나인 기훗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란이 들어가니"(녹 22:3). 유다를 미혹한 사 
탄은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팔도록 하였다. 유다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갔 

다. 비록 만찬 후에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지만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향했다{요 
18:2 ; 마 26:45~47 ; 막 14:41~43). 유다는 예수님을 집。}갈 군인들과 어떤 신 
호와함께 어떻게잡을지 철저히 계획하였다. 

드디어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하였다. 그 선봉에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후(녹 6:12~13)에 세우신 열둘 중의 한 명인 유다가 있었다. 그는 예수 

님의 부르섬에 자신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모든 것을 버린 것은 아니 

었다. 그는 탁월한 리더였으며， 재정을 담당했을 정도로 돈 계산에 유능했다. 예 

수님이 베다니의 나병환자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매우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욱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을 때， 

유다는 앞장 서서 이 사건을 비판했었다{막 14:3~5). 유다는 세상의 이치와 사리 
분별은빨랐지만，기독교가역설이라는핵심을놓치고있었다. 

기독교는 역설적이다. 기독교의 진리， 성청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설명 
할 수 없는 것 투성이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성경을 대한다면 창세기 1장부터 

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전 10:4).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연적인 신앙이어야 한다(출 17:6). 

·즉량하여보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넙치는 은혜를 측량해 보아야 한다. “나의 하나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 

라!' (빌 4:1잉.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부족이 없다(시 23 :1). 양 떼를 돌보시는 목자 

처럼 우리를먹이시며 안아주시고， 옹전히 인도하여 주신다μr 40:11). 넙치는은혜 

를 주시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니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 

지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 10:11). 

·확신하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을통하여 우리는하나님이 주시는넘치는은혜를확신하게 

된다(요 14:14). 이것은추상적인 것이 아닌 가시적인 열매(요 15:16)이며 ， 그 시작은 

복음이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 1:6).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우리를 흔들림 없는 확신의 자리로 

인도한다(엠 3:2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λ댄뻐l게 이들이 있으리라!' (.창 18:14). 

·증거하라 

우리가 넙치는 은혜를 확신한다면 이제 나아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므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 

라!' (녹 19:13).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는 움직여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히듯 하지 말라!' (골 3:23).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 
닌， 넘치는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 믿음의 길을 걸으랴 

넙치는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곧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 

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 ‘폐수께서 나아 

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히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 

서 모든민족을제자로싣F아아버지와아들과성령의 이름으로세례를베풀고내가 

너희에게 분부한모든것을가르쳐 지키게 하라볼지어다내가세상끝날까지 너희 

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 : 18~20).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기준할 때 

넘치는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넘치는 은혜 

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걸으며 매순간 고백할 수 있다. “예수님이 좋아요1" 아멘. 

막힐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는 믿음만을 요구하고 있다. 믿음 이외의 것을요구한 

다면 그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는 십자가 
에 초점이 없었다.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았음에 

도 그의 초점은 항상 서l^J벼l 있었다.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자기를 부인없l 않은 유다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만을 생 

각할 뿐이었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예수님까지도 배신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도 “열둘 중의 하나”였던 유다처럼 교회의 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도 하고 었 
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외적인 모습 말고，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십자가인가 

아니면 서'l^J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근처를 배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느보산에서 모세의 세 번 

의 간구(신 32:52), 켓세마네 통신에서 예수님의 세 번의 기도(막 14:36),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바울의 세 번의 기도(고후 12:8)에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 

므로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나의 여러 약한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그 
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후 12:9),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가 있었던 반면에， 사도 요한은 “열둘 중의 하나인 도 
마?'(요 20:24)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도마가 예수님께 드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한다. “나의 주님이시요나의 하나님이시니이대(요 20:2잉. 아멘 . 

• DH주 월요새벽기도회“M벽 44))1에서 상상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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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끝 Dt 1I 

츄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r 캄보디아는 。|미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선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 
들이 많을 것이랴 생각하고， 농존길 끝까지 가서 독립가옥 가정 가정을 사역하 
기로 하고 울발했다. 농존에 도작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처음 접안 곳 
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곳이 땅 끝이라 생각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이 구하였다 (씬~~.쇄J.f) 

:r 복음을 선하며 저의 열심。| 아닌， 추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사람들을 저의 팀 
으로 인도애 추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며 추가 하시 

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음에 기보고 감사했습니다. (깅신미잉도) 

:r 추요 도로에서 안삼。l나 들어간 마을에는 아직 복음을 듣:x l 못안 사람들。| 많이 
있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알 땅 끝으로 추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악연흑 짙샤) 

:f 5년 선 캄보디아 사역과는 많은 차이를 느꼈고， 어린 새싹들이 추의 복음을 듣 
고 잘 자라서 캄보디아 교회의 선교사로 복음 확장에 앞장서기를 기도쨌다. 이 

보든 사역이 우리의 임과 계획이 아니며 성령님께서 추판하심을 깅이 체엄하였 

다. (요명차를샤l 

:r 초등악교와 중악교로 인도하셔서 많은 젊은이들에거| 복음 전따하게 하심으로 캅 
보디아 푸르사트에 하냐님 나랴가 확장될 것으로 믿고 감사드린다. (햄상 짙샤l 

:r 요:xl 선교를 위해 깊은 곳까:xl 들어가서 만난 그곳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l름을 
처음 들어봤다고 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려면 안 번의 전도지 얽기로는 안 

될 것 같았다. 산송을 반복해서 안 번 더률 외치며 외울 때까지 했다. 똑똑해 보 

나는 오직 추님께 순종하겠나이다 

그토록 갈망하던 선교를 지원하고 난 다음 날 업무를 정리하면서 다시 걱정이 앞 

서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4년 전에도 동말레이시아 선교훈련을 7개월이나 받고도 출발 

직전에 고객사어l서 대형 문제가 발생되어 선교를 가지 못한 뼈아푼 경험이 있었기 때 

문이다. 첨단 부분 사업이라서 문제 해결 및 대응에 시간 제효}o] 없고 만약 선교 기간 

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즉각 대응을 못하면 외국 협력사와의 협력 관계를 포기해야만 

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망설여졌던 것이다. 그러나 일단 선교 가 

기로 주님과 약속한 이상 내가 선교할 자격이 있으면 선교 기간 중 문제가 없게 준비 

해 달라고 주님께 죠댁히 기도하였다. 선교 출발 전날 아니나 다를까 고객시에 새로 

납입한 라인이 정지되어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 배상을 제기하겠다는 통 

보가날아왔다. 

나는 주님께 죠댁하게 죠다하였다. “온갖 역경에서도 지켜주신 주님께서 이 사역을 

차질없이 묻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침 고객사에는 예수님을 믿는 외국 협력사 

의 신참 사원이 대처 중이었다. 나는 그 직원에게 “내 선교 기간 동안 본사하고 잘 소 

통하여 꼭 문제를 해결해 달라 고 부탁했다. 신참 직원의 기술이 부족하여 걱정이 되 

었지만 출발 직전 최종적으로 고객의 메일을 확인한 결과 ‘문제 해결 감사， 라인 정상 

동작.’ “오 주님께서 이 거룩한 사역을 은혜 속에 마칠 수 있도록 나의 죠타를 들어주 

셨나이다. 할헬루야!" 그리고 나는 곧 “주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 

께 순종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였다. 

빅연수(안수집사. 19교구) 

15교구 니팀 

이는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추의를 기울여 반복시 키고 그 아이들을 통해 선상 

아게 하고 따라하게 아여 팍실 이 교육시 켰다 . (￥숙캡J.f) 

r 가옥。| 드문 드문 있는 농존 마을 깊숙안 곳을 선교지로 정했다 . 문명의 온길。| 
채 닿지 못안 곳， 밀림 같기도 하고 왕무지 같 71도 아고 팡야 같기도 하고 골짜 
기 같기도 안 그곳， 그곳에 추님을 만나려 애쓰는 삭개오 같은 아이들이 많이 있 
었다 . 대얘자갑'J.f) 

r아집에 결정안 사역:xl를 지냐쳐서 안타까워 하던 우리들을 작은 악교로 인도하 
셔서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듣게 아고 산양하게 하 

섰다. 약간의 부담을 앉은 채 들어갔던 이슬람 마을에서 만난 아이들의 완효， 커 
다란 사원이 자리 잡은 마을에서 만난 윌체어 여인의 간절암 등 어느 것 아나 하 

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 없었다. (협탄압n 

r 젓 선교여서 열심히 운변을 받았지만 막상 떠날 때가 되니 걱정이 앙섰습니다. 
저의가 사역하는 중에 사원이 있는 데도 들어갔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보 

여 사는 데도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십자가 복음만을 담대이 전하고 산양을 불렸 

습니다. 그곳에서도 저의가 복음을 선발 때 기쁜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았 
습니다. (산짧짙샤j 

r 이번 선교는 나에게는 삼 염든 준~I 71 간。|었다. 어느 때나 선교 준비는 쉽지 않 
다. 그려나 이번에는 녀무 임이 들어 선교롤 포기하고 싱은 순간들이 많았다. 선 
교룰 다녁올 때마다 다음 선교는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준비하고 맙씀요로 무장 

하리랴 다집하지만 매번 같은 아쉬옴이 남기에 나외 부족밥율 고백화빼 추님께 

외개하며 기도안다. (킹싣4 껑샤) 

오로지 복음 전파만 

전도하며 기도하며 먹고 자고 전도하고 기도하며 먹고 자고. 오로 

지 복음 전파만 생각했다. 이 또한 주님의 은혜였다. 선교지에서는 세 

쇼때l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오는 기쁨으 

로 충만하였다. 시간 가는 줄 모를 E덤 즐겁고 기쁜 시싼l었다. 처 

음 가는 선교였기에 백지 상태로 임했다. 우리의 어눌한 언어에도 불 

구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금방 “아멘” 하고 회답하며 바라보던 맑고 

선한 눈망울들. 나의 의로 

써는 결코 주님의 마음으 면재 사역 중인 션교팀 (3개 팀) 
로 다른 영혼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어리석은 기 간 팀 팀장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보 5월 10일(화) - 5월 18일(수) 4교구 1팀 정봉성 

혈로 죄 사함을 받은 나! 5월 11 일(수) - 5월 19일(목) 11교구 2팀 김복수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5월 11 일(수) - 5월 19일(목) 21교구 1 팀 함진옥 

크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 
지난 주에 도착안선교됨 (3개 팀) 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살아가는 주 기 간 팀 팀장 

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할 5월 2일(월) - 5월 9일(월) 19교구 2팀 김학희 
뿐이다. 5월 2일(월) - 5월 10일(화) 5교구 1 팀 최동식 

김소울(집사.3교구) 5월 2일(월) - 5월 10일(화) 7교구 1 팀 이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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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흥과 니눔 

중릎부반교밸첸도 

매주 목요일이면 웬지 다른 일들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은 학교 앞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요일 하루이지만， 우리 중등부에서는 월， 

화， 수， 목， 금 매주 정해진 시간， 정해진 학교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요일 오후 2시 40분 

좀이면 교회 근처의 한 중학교에 도착합니다. 학교 

에 도착해보면 언제나 영적인 긴장죠띨 느끼게 됩 

니다. 때문에 미리 20분 정도 일찍 가서 마음을 가 

다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조금 기다리다 

보면 학교 앞 전도를 위해 부장 장로님 ， 부감 권사 

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생님들이 오십니다. 3시가 

되면 선생님들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오늘도 만 

날 만한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길 잃은 어린 양 

도 보게 하소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언제나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0에들에게 주려고 가지고 온 뱅띨 들고 정문과 

후문으로 나뉘어 나오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시간은 

설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입니다. 아이 

들이 쏟아져 나오면 정신이 없습니다. 많은 아이들 

중에 충현교회‘ 아이들을 구별해서 불러내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학교에는 대략 60명의 충현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다니기 때문에 한바탕 전쟁을 치 

뤄야 합니다. 짧은 시간 요써 교제하며 ， 예수님을 

밍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대부분의 아 

이들은 들을 귀가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간혹 이 

소리를 듣고 친구와 교회에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 

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0에를 보면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이처럽 열매가 있는 학교 

앞 전도는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이 봄에 꽃놀이를 마다하고 학교 앞 전도가 더 

좋다고 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개나리와 벚꽃 

이 만발하여 꽃들이 참 예쁘기는 하지만， 천국에서 

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주님과 영원히 볼 것인데 

그갓 봄꽃 정도야’ 하시며 영흔 구원에 박차를 가 

하시는 모습이 ‘중등부 학교 앞 전도’ 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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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풍Z흘￡ 벌홈t교f 냐반 
교효I학교는 천국엘문E.I 요량이c.f. 

D/1추엘 선국엘문들로 시끌벅석한 세교육관. 
그 중 초등Z부 믿음파f 냄f으I 소문이 자자&κf. 

배추엘 온강 교육자료를 춘비"tf혀 켈EJ 성으l흘 c.f"tl-<피 1f르치고 껴l신 

선생닝. 그 까르성혀f 11의 뼈샤l치 양고 오는 학생틀. 그틀을 딴t다 • 

• 0(-0/둥이 말씀을 장 받。 f틀0:1서 신양으로 성장하는 데 보탱이 도{꺼l 

하11 위해 추깐충현， 교사회의 시깐의 여l습， 여I배시깐으l 성교를 통해 

분반꽁부를 춘비하고 있oi Jl 0(-0/틀。 t λl음으l 선양을 장 치궈서 성 

인이 되어서도 자립석인 신양응 장 치갱 수 있었으연 좋겠어요. 풍과 

나무1~ 비·를 망교 장 성장하듯이 우리 아이틀。 t 말씀을 장 받고 성장 

했요연 좋겠l어요. (이정생 선생닝) 
• 말씀을 ~h세하꺼I 양려추셔서 갑사fiff요. (이C태1) 

• 말씀 듣는 꺼I 채미있어요. (01수;1./ ) 

• 성갱 말씀을 보교 ￡배l 문제를 푸는 제 재미있어요. (정채훈) 

. 매추엘마타 망있는 깐석 추셔서 감사t-ff요 . (01성훈) 

‘DAY" 날. 어른들이 들으면 참 별난 이름을 지었다 하겠지만 요즘 

애들은 그렇다. 이름 짓는 방법들이. 앞에 글자 따고， 뒤에 글자 따고， 영어 한 자 따고， 우리말에서 

한 자 따고， 마음 가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런데 사실 이 이름은 아이들이 아닌 어른이 지었다. 아이 

들 눈높이에 맞춰보려는 몸부림이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재있게 느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펀 

하게 느낄까，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 눈높이에서 같이 보려는 마음. ‘아이들은 이렇게 느끼나?’ , ‘아 

니， 아이들이라면 이렇게 보겠나?’ 해마다 돌아오는 총동원 연례행사가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이번 기 

회에 아이들에게 여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놀이터가 되도록 해 주고 싶었다. 

아이들이 보통 때보다 떠들썩하다. ‘풍성하게 간식이 있어서 그런가?’ , ‘선물로 o}이들이 마음이 들 

폈나?’ 무엇이 되었건 이 풍성한 느낌이 좋다. 벽에 천장에 바딛때l 곳곳에 풍선으로 색지로 리본으로 

장식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아이들 스스로 성극도 하고， 친구들을 초대 

도 하고. 아이들도 수고를 많이 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 

다고 느끼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데 우리 반 아이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아， 선생님. 네， 잘 지내요. 아니 

요!" 하면서 통화하는 목소리가 밝았다. 교회가 ·멀어서 친구 교회로 가는데 그곳이 좋다는 아이이다. 

오랜묘때 통화했는데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다 한다. “응， 그러면 됐지 “네. 아니요. 근데요” 
하면서 조용히 자기 의사를 밀L하던 아이는 오지 않았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시험이라 바쁘다고 했다. 

자기 생각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선택했다. 집 근처나 학교 근처에서 만나면 해맑게 웃고 스스 

럽없이 대하는 한 친구는 아빠한테 고등부가 재미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일요일 아침， 자고 있는데 

울리는 전화는 절대 받지 않는다. 친구가 더 좋다 한다. “그 친구랑 같이 오면 되잖아.?"라는 말에 그 

냥 웃는다. 자기 생각에는 내가 철이 없다고 느끼는 것 같다. “선생님， 다음 주에 갈게요. 그땐 목 갈 

수 있어요 언제나 쿨한 아이. 그러나 오는 것은 주일이 되어 봐야 안다. 쿨하게 안 오는 쪽을 선택하 

기도 하기 때문이다. 6시가 넘자 당당히 문자를 날리는 아이도 있었다. “선생님， 저 이제 예배드렸어 

요 “그래， 너무나 잘했구나 답문자를 보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 주님은 이렇게 크신데. 예수님이 이 아 

이들의 분반공부 선생님이었다면 아이들에게 분명히 영효빽을 끼치셨을 텐데 자 

기들에게 중요한 것이 항상 있는 아이들을 대하며 언제나 마음이 무겁다. 아이들을 

위해 많이 눈물 흘려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죄송했다. 그러나 감사 

하다.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사랑해요 라고 통곡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 일을 같이 하자고 나를 부르시고 귀한 아이들을 맡겨주신 것 

이 감사하다. 조은비(교사， 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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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i!1 .교쿠요l 주밥효 
역|수 고렉스;도 

5월을 말악 쿄구렬로 엉성훈련 및 칩효p~ 

윌붙학껴| ξ!행되고 없다. 복을 s-빽|서 

한 몸을 。|루어까는 그들에껴|서 

5월으l 꽃향'1보다 그리스도으| 향'I'~ 뎌 E!하다. 

요한복을 3장 16길 을훌씀척릴 

태신자 초청 전도집회에서 저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생을 교구 식구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었기 때 

문입니다. 그동안 동생에게 만날 때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충 

현교회에 나오도록 숱하게 전도하고 기도하였지만 동생은 사회생 

활에만 신경을 쓰고 주님을 외면하여 너무나 가슴이 아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우연찮게도 서울 

에서 17교구 지역인 파주 교하신도시로 이사를 오면서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기 

도의 응답이 이루어져 마침내 새가족양육부에 등록하고 8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지금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동생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의섭(권사 17교구) 

주납의 총맏학싣 음혀|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으 
므로 총동원 전도집회가 주님 

의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도 

혹시라도 새가족이 안 오시면 

어먹하나 하며 전날까지 불안 

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힘을 얻었습니 

내붙 붙응 주납매l 밑'1고 

모르는 예수님이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겠 

노라고 인사하며 고백 

할 때 죄인의 마음은 

형용할 수 없는 은혜로 

감사할 수부애l 없었습 

니다. 

앙승찬(안수집사， 16교구) 

5교구와 연합으로 영성훈련을 받았습니다. 충현기도원에서 평 
일에 진행되는 집회라 일을 하고 있는 저는 도저히 참석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고민하며 기도하였고， 결국 마태복음 6장 34 
절 말씀에 따라 “일단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원에 가 

는 거다”라고 결정한 뒤 영성훈련에 참석했습니다. 기도원에 버스 

가 도착하자 많은 분들이 반겨 주셨고， 공기가 맑아서인지 가슴이 

탁 트이고 숨쉬기가 너무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특히 영성훈련 때 

주신 말씀과 공동체훈련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 
이었습니다. “온 세상 사료띨도 모두 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 

들처럼 천국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세요. 주님 !" 
김민선(집사， 2교구) 

주간중현 

교구엉엉훌련 l 얘기흑 

2이 1 년 5월 15일@ 

나는 훌훌떠니다 

나는 손자， 손녀를 가진 비교적 젊은 할머 
니이다. 어느 날 불현듯 둘째 아이를 출산 

하고 나서， 일요일마다 가던 교회를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며느리가 보기 안쓰 

러워서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했다. 

내가 특별한 행사가 없는 주일멘 교회 

에 갈 수 있다고 말하니 며느리의 얼 

굴이 환하게 빛났다. 이유는 간단했다. 

한창 아무 것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큰 

아이와 이제 갓 백일을 넘긴 둘째 아이 

를 데리고 흔자 교회에 나가는 것은 아무 

리 생각해도 무리인 것 같았다. 또 하나의 

이유는 열심히 공부하며 착실히 믿음 생활을 하 

는 아들 부부에게 부모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 

무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동안 나름 성경을 필사하며， 틈틈이 책을 보며 그냥 지켜볼 수 

밖에 없었기에 이번 기회에 다녀보기로 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지금 우리는 

온갖 불의와 부패로 얼룩진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젊어진 채 살아간다. 이렇듯 힘든 삶 

속에 인생은 장기전이다. 명문대흐써1 진학하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대학 

입학은 오히려 삶의 시ξ배 불과하듯이， 우리는 자기묘띨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봉사와 사료뻐l서 더 갚은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되었다. 

이렇게 미미하게 시작된 믿음 생활은 어린 손자에게서 작은 빛을 볼 수 있었다. 첫째 

의 유아세례 이후 나는 아이를 위해 주기도문을 외워주고 식사시죠k게 기도를 해 주었는 

데 0에는 그 시죠띨 무척 좋아했다 o에가 자라면서 스스로 간단한 기도를 하고 틈틈 

이 찬양을 하면서 눈에 띄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 역시 오랜 시간 열심히 절 

을 다녔던 터라 마음속의 갈등이 매우 심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서서히 하나님이 

라는 엄연한 사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느껄 수 있었다. 

더불어 아직도 완강한 태도로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있는 남편 역시 손자와 손녀의 세 

례식에는 참여할 정도로 유아세례에 무언가 특별함을 느끼고 있다. 지금 내가 선택한 이 

길로 인해 심한 갈등과 고뇌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고 시간의 흐름 속에 걸 

어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모든 일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한다는 사실 앞에 가끔은 나 자신도 많이 놀라고 있다.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과 우리 가족이 작은 것 하나에도 기쁨과 감사 

로 즐겁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늘 살아 계신 주님으로 우 

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앞으로의 삶 역시 모든 교만과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솔로몬의 지혜와 사랑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강건함으로 오로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또 나묘에 아닌 가족 모두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빠 

른 시일 요k거1 다가올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할 것이다. 

김은흐I (성도， 19교구) 

앤효 성명 교륙확정 &구 인도자 | 번효 성명 &륙파정 쿄구 인도자 

2128 조아인 영아부 9 출생 2149 임혜민 청년 1 부 4 이인숙A 

2129 여옥선 앙육반 7 장봉순 2150 강대신 앙육반 13 김영희 

2130 배오례 앙육반 12 유옥련 2151 이도희 중등부 17 양해수 

2131 황춘조 양육반 17 박찬옥 2152 민은별 대학부 18 깅정옥 

2132 이시흥 18 김형수 2153 김시백 앙육반 21 장정예 

2133 조명순 앙육반 8 권하연 2154 최은영 양육반 18 앙미옥 

2134 문숙경 앙육반 21 김영희B 2155 이금자 앙육반 1 박미혜 

2135 헝그러 외선부 25 최규태 2156 이옥순 앙육반 21 신성애 

2136 잉케 외선부 25 선우성은 2157 우종호 고풍부 4 강순용 

2137 석영란 7 김진신 2158 정영신 8 정신숙 

2138 김경옥 소망부 24 김금숙 2159 백 승 고등부 18 유성희 

2139 정점순 양육반 18 정구현 2160 손동희 12 손경희 

2140 최용조 고등부 9 유증희 2161 조숙행 앙육반 16 임희준 

2141 이소진 초등1 부 17 강인명 2162 정희라 양육반 17 이연숙 

2142 박홍익 앙육반 16 김종민 2163 김희선 앙육반 15 이순현 

2143 박웅찬 중등부 18 이지현 2164 신나라 중등부 15 이순현 

2144 권은주 고등부 12 최향숙 2165 유재정 7 조영현 

2145 오승은 앙육반 2 오승민 2166 남 외선부 25 김지선 

2146 안인배 양육반 19 최윤정 2167 한상윤 앙육반 4 

2147 이상증 앙육반 5 박영섭 2168 구민희 청년 1 부 20 전해숙 

2148 깅윤숙 20 유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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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씩 교 

톨웰 충현 
“al!!다 모든 사랑이 발융 만한 이 말이에 그리스도 예수쩨셔 

죄인율구원하사려고찌상에 임하셨다하였도다 
죄인 충에 내.，~ 펴수니라” 

기도의창 
g유초흥 도서엄 찍 빼의 예수님 만니JI 

일 시 ‘ 15'띨오늘) 1230이g 
장소 . 째교육관 7층 영유초중 도.Àl실 

대상‘영유아 초등부학생 
내용，책맑어주기 & 책표현하기 

대 상.초 중등생 
문 의 . 내선 4웠， 01마0071원00 

g유초흥 도씨섬 명회 • 특씨 킴상룰 머외 
주 제 : 7띔난 여}수 그리스도의 종 구약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 
마 감 : 6월 12일까;r; K6월 않일 발돼 

E 임 

1 권사회전체월례회 
일시 : 18일(수) 12:30 
장소.갈렬리흘 

2, 남녀 전도회장 월례회 
일시 : 22일(다음 주일) 15:00 
장소，제1교육관 407호 

일 시 0뮤일 15.'2O'v16:α)22일찌 
장소.째교육관 507.호 대상 · 인수집시전원 

g씨외 견엉윈흩 
톨 씨| 

1 이직형 성도(이인숙 집사의 부친 정재현 집 
사의 장인 ， 19교구 난곡난향구역) / 11일 별 

세 ， 13일장혜 

띠 충현의 모든 성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훤요 3: 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장소 ’ 길릴리홀 일 시 ’ O뮤일 15:얘징일]]f;r;D 권씨m 견양윈흩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일 시 . 앙앨웰~24'앨훼 10:00 장소 길릴리홀 궐씨m 수련피 

a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띨 전하는 은총의 통 
로로사용히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윈도위톨외 밑꾼 영생톨힌 일시 : 21앨퇴뼈교회동문출발 장소 : 충현7~원 ).1링관 
대 상 · 전도위원회 일문， 각 전도회 연행l장 

검본 

1 박민서 군(이나경 씨의 아들， 17교귀과 김봉 
희 앙(김홍철 씨 , 이영애 씨의 딸， 17교구) / 
21일(토) 13:00, 충현교회 갈렬리훌 

밍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거l 하시고， 예수 펴스도를 만나 

는은총을베푸소서. 

장소 

저11교육관 301호 
충현기도원사랑관 

엉성흩힌 

부서 

4교구 
12교구 

15교구 찌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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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 

국일뀐골 1:2잉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딩 1년 1인 1명 (1 ' 1 ' 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딛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장 소 

지11교육관 601호 

메추라기훌 

제1교육관 507.호 

제1교육관 407.호 

일 시 

22일(다음 주일) 14:00 
15일(오늘) 14:00 

22일(다음 주일) 12:15 
29일(주일) 12:30 

엄시 

15웰오늘) 14:00 
29일(주웰 14:00 
15일(오늘) 14:00 

22멜다음 주일) 14:00 

톨톨월 전도g회 

부서 

5교구 
8교구 

13교구 

15교구 a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딩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 
A까되게하소서. 

션교얻어 톨련 

일시，매주일 15:00 

장소 , 재교육관 405화내몽글) 410회동밀레이시애 501회몽골) 밍4회인되 댔회네말 없회버딛냄 
sæ호l스리랑캐 :æ.회캄보디01) 510.회라오스) 

용헌교외혹닥희원모칩 

1.모집부문 경비직(남자세례교인) 
2 쩌| 훌 서 류 지플101력서 주e틸록등본 

량l장추천세타교엔 
3. 서랩|훌재 길밤구 역삼동 앉5-1 충현교회 시무국 

n 5않잃O뼈402l 
a 충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시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본당 지하1충 시설공사와 사업들{양로 
원 함양충현농원) 빛 준공된 사랑관과 자연징H납골시설)이 이 
웃사랑의 열매(롬 15 :2)가 되게하소서. 

g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덤후 2:3)이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iDl호 l 
22 (주일) 

김정훈/옥미자 
막 12:28-34 

21 (토) 

하형욱/이복순B 
막 12:18- 27 

20 (금) 

하종철/최규옥 

새벽 기도회 (5 / 16- 5/22 ) 

18 (수) I 19 (목) 
강호생/이용수 | 박만복/이인용 
막 11 :27 -33 I 막 12:1-12 

기초반모칩 

Shall we begin with ‘'Jesus Christ" ? 

상: 월피렛 때소문지는 알고 았다. 

대캉의 맡을e: :7 1억6빠협획"1 얻지 못E펙. 

소그톨애서 기초부터 직월이 배우고 싶다. 

게경월.A.1:5월 25밑(수요월)15시， 져12교육관4륭 

톨의 및 수캉신엉(례멜 테스트 없슴니다. 션착순 마랩 

ft 01 0-5892-8200 . 010-8804-5092 

톨훌원I웰돼톨톨빼| 

q 

예배 담당 (5/18-5/22 ) 

l 사 회 | 기도 | 찬양 

박용현 | 백난희 | 성자의 귀한 옴(호산나찬양대 · 오케스트라) 

박만복|박은주| 너시험을당해(실로암찬양대) 

6뿜철 | 예루살렘 찬양대 · 오케스트라 /충현맏빼}데미 목관중주/소프라노 김선자 

문성수 1 01호일 <예배 전 찬양〉 

박용현 | 윤선한| 바벨론 외 / 첼로 이화영(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유재진 1 01홍기 l 내 영혼의 그유히 깊은 데서 외 / 첼로 이화영(할렐루야오케스트라) 

정민권 | 구재완 | 우리 주 십짜 외 /트럼멧 i냄근(아벤 오케스트라) 

김운창!최경하|만왕의 왕내주께서 외 /바리톤이세익(벤엘찬양대) 

강호셈이신됨 가족찬양/ 집사회 /할렐루야찬양대 

설 교 

모세의 어머니(히 11:23-27) 김생관 목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녹 7:18-23) 최상민 목사 

김성관목사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요 21:H4) 장지원 목사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요 21 ‘ H4) 김익환 목사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요 21:H4) 김성관 목사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요 21:H4) 안치원 목사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요 21:H4) 유현철 목사 

자신을 확증하라(고후 13:5) 김생관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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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 기 · 는 · 분 · 들 >(홈 031-766-5425) 기도원집회안내 

환
F
 
효
F
 진
 

권
 

욱
F
 

익
꼬
 은
빠
 재꽤
 미
·
뭔
 
-
。
빠

‘
 

김
”
 
박
”
 유
 
정
 

하
Z
 

행
꾀
 
쩌
쉰
m빠
 뼈
뺑
 
챈
꾀
 
쳐
염
꽤
 

깅
”
 
박
U
 

양
주
 장
K
 

하
2
 

김근영 
1교구 

문성수 
4교구 

안치원 
24교구 

이회식 
12교구 

하옥성 
1 7.교구 

강호성 
2교구 

나기태 
19.교구 

박지훈 
8교구 

이광현 
16교구 

탁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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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임목사 김성관 

l 부목사 

강창원 

김정훈 
7교구 

박인기 
에H따부 

유현철 
대혁부 

최상민 
11교구 

황의연 
Z교구 

오전 11시에드리는주일 m부예배는영어중돼， 일뱀 및수 
화룩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쇄랭뻐， 중쾌， 
몽웹，러시O뻐1 킴보디O뻐1 인돼시때로동A홈억됩니디 
&nJtrr없ß~i1 Er빼1， 여-eæ，J<뻐-eæn1영1 
때g찢J8<re av양Öl atlhe 앉쩌10 d:x:k 싸~ 않~， 

n1Si 벼l<a1， αTese， 뼈g혈1， R..ssiiJ1，la1따mHI'잉 

rd:t1eSiJ1 <re양잉a양öl at Ihe CTe 0 d:x:k뼈양~앓~ 

본당 

본당 

뱉
-
뱀
-
랩
-
랩
 

시 간 

오전 7:00 

오전 9:00 

오전 11 :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오후 3 :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오후 5:00 

I 오전 11:00 II 저녁 7:00 
저녁 7:00 

매일 새벽 5:00 

(짧 02-552-820이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간 차 량 

O오전 9:40 ，본당앞출발 
화요집회 오전 11 :00 애% 남부쿄회10깅00띔역 경유) 

@오전 9:50본당 앞출발찍행) 

금요철야 저녁 10:30 금요찬양집회 후본당앞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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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식 
3교구 

나영실 
z교구 

이복순A 
20.교구 

장혜구 
19교구 

황순란 
21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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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도사 

강덕필 강영미 
8교구 15교구 

김정연 김정운 
10교구 24교구 

송진경 오숙영 
대학부 13교구 

이복순B 이옥주 
11교구 18.교구 

전응회 정원임 
7교구 23교구 

· 사링부 신범식 

김숭희 김진협 

이에스더 장연회 한경숙 

· 강도사 박만복중등부 

· 전임지휘자 

송요한 

l 전임연주자 

사 교 

Publlshed by으쁘~g~yun Cþurch Press 

· 선 

l.""잉ιu인111 .. ι~::-~~. 

구분 시 간 장 ~‘ 
장년 1 부 오후 12:15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 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렬리흘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2:40(성인) 

(주) 오전 8:30-오후 6:00 
탁아부 (수) 오선 10:30-12:00 선교관 1충 

(금) 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훌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제2교육관 3충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 4:30 제 l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척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제 1교육관 110호 

제 1교육관 201호 

제 1교육관 207호 

제 1교육관 407호 

<..... 장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오전 10:50 

오전 10‘ 50 

오전 10:45 

시 간 

초퉁 1 부 

유아부 

유치부 

영아부 

구 분 

제 1교육관 507호 오전 10:45 초퉁 2 부 

복지관 지하2충 

제 2교육관 4충 

오전 10:30 

오전 11:00 

(토)오후 2 :00 

;x, c " 
ττf 

고퉁부 

제2교육관 4충 

청년 2 부 

제 2교육관 4충 

제 2교육관 2충 

(토)오후 5 :30 

오후 12:10 

청년 1 부 

대 학부 


